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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S전선, 광섬유․케이블 공장 이전
2011년까지 1200억원 투입 안양에서 구미로 … 고용인원 500여명 늘려

LS전선이 광섬유 및 초고압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안양공장을 경상북도 구미로 이전한다.

LS전선의 공장 이전은 수도권에서 구미로 공장을 이전하는 첫 사례로 2011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구미국

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2곳의 공장 가운데 인동공장으로 설비를 이전하고 기숙사를 건설키로 했다.

LS전선은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LS전선 346명을 비롯해 협력기업 202명 등 548명의 고용인원이 늘어나게

될 전망이다.

국내 전선시장의 40%를 점유하고 있는 LS전선은 구미 소재 공장 2곳에서 광섬유와 초고압케이블 등을 생

산하고 있다.

구미시 관계자는 “LS전선 인동공장이 생산시설과 기숙사 등을 모두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부지가 넓어 공장

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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